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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에서 무작 인 변이들이 찰된다. 그러나 이와 같은 변이는 세부 지역성으로 구분될 만큼 유

의미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다.

이에 비해 후기 사회에서는 다양한 재질과 기종의 유물들이 부장품으로 활용되며, 그 수량 한 

1 에서 16  이상으로 편차가 크다. 유물의 조합 한 단일 유물을 매납한 것에서부터 토기+석기+

옥기+청동기+철기를 매납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를 기종이나 기형별로 구분하게 되면 경

우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아진다. 이와 같은 부장유물의 다양한 조합은, 여러 조합을 충분히 소비할 

수 있었던 사람들과 그 지 못한 사람들 간의 분화를 보여 다. 특히 후기사회에서 무덤은 이  시

기보다 무덤을 축조하고 사용하는 규범의 정형성이 진 되면서 사회구성원의 다수에게 제공되는 일

반 인 인 라로 자리 잡게 되었다. 따라서 그 사회 구성원들 간의 구별짓기 행 는 무덤 시설보다 

사자와 사자의 가족이 사 으로 소비할 수 있었던 부장 유물의 양상에서 발 되었을 가능성이 크

다. 실로 후기 무덤문화의 심지인 완주 신풍유 에서는 체 무덤의 64%에 부장유물이 매납되었

고, 조합별 부장률이 토기·석기 34%, 청동기 포함 28%, 청동기 단독 6%, 청동기와 옥기 2%로 상이

하게 분포하여 무덤 간의 부장양상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. 따라서 이 수치는 부장품 자체가 

보여주는 질 인 차이 못지않게, 후기 사회가 기보다 훨씬 더 다층화되고 복잡한 사회 을 가능

성을 시사한다.

Ⅳ. 맺음말

이 은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  기-후기 무덤 자료의 황과 특징을 통해, 장지를 정하고, 무

덤 구조물을 축조하고, 부장품을 매납하 던 사람들의 행 에 담긴 사회문화  변화상을 통시 으

로 살펴본 내용이다. 

청동기시  기에는 익산 무형리·어량리, 군산 축산리, 주 여의동·만성동·동산동 일 에 무덤

군의 심분포권이 형성되었다. 무덤이 본격 으로 축조되기 시작한 청동기시  기는 그 자체로

서 이  시기와 비되며, 생활공간과 매장공간의 분리가 가속화되는 과정에 있었다는 에서 공간 

활용방식의 큰 변화를 보여 다. 하지만 아직까지 이 시기의 무덤군은 심분포권의 도가 주변과 

비교해 히 높지 않고 비슷한 규모의 무덤군이 분산되어 분포하는 모습이다. 이에 비해 후기에

는 완주, 익산 남부와 같이 기 무덤의 도가 낮은 지역에 심분포권이 형성되었으며 그 일 를 

심으로 좁은 범 에 높은 도로 무덤군이 형성되었다. 그런데 주지역에서는 기 무덤 분포권

에 후기의 규모 무덤군이 분포하며, 기 무덤·주거지가 입지한 공간에 후기 무덤들이 혼재하거나 

복후행하는 사례들이 여럿 확인된다. 주지역은 규모의 기 취락이 입지하며 만경강유역권 

생활공간의 차별 인 심지를 형성했던 곳이다. 이에 본고는 기-후기 유구의 공간  분포 양상

을 설명하는 가설로서, 정치 ·경제  목  등에서 집단의 이주가 발생한 경우 기에는 안정 인 

정착을 해 선주민의 생활 심지를 공략하는 략을 취했으나, 선주민이 오랜 기간 정착하며 세를 

가지고 있던 곳에서는 더 규모를 확장하지 않고 인  지역에 독자 인 입지를 구축하 을 가능성을 

제시하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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